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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질병 진단기술 표준화와
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실시

- 검역본부, 전국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 대상으로 질병진단 정도관리 실시
- 실시결과, 전년도 대비 정확도 증가 및 기관 간 차이 감소로 표준화 수준 향상

 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, 이하 검역본부)는 가축질병 진단기술 

표준화 및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대상

으로 실시하며, 올해는 5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‘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’를 

실시했다.

  * 정도관리: 특정 검사법에 대해 정도관리 시료(검사결과가 확인된 물질)를 배포하여 
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

  이번 정도관리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진단기관 46개소, 민간 진단기관 

14개소, 수의과대학 10개소 등 총 70개 기관이 참여해, 브루셀라병(2종)·

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·돼지유행성설사·뉴캣슬병(2종)·가금티푸스·병리진단 

등 총 8개 검사항목으로 실시했다.

  올해 정도관리 결과는 2023년에 비해 평균 정확도는 98.5%에서 98.7%로 

증가했고, 기관 간 차이(분산도)는 2.4로 전년도(2.9)보다 0.5 감소했다. 

항목별 평가에서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흡기관 4개소는 현장 맞춤형 

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적합 원인을 분석 후,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

적합 판정되었다.
  * 정확도와 분산도로 정도관리 표준화를 측정하며, 정확도는 높고 분산도가 낮아야 

표준화율이 높음

 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“전국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신속·

정확한 진단을 통해 축산 현장의 질병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병진단 

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보다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

보완 및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동물질병관리부 책임자 과  장 구복경 (054-912-0458)

질병진단과 담당자 연구관 변재원 (054-912-1026)

  


